
211. 우탁감간禹倬敢諫
고려의 충선왕忠宣王에게 내부의 실

정失政이 있으니 감찰규정監察糾正 우
탁禹倬이 흰옷에 도끼를 지니고 짚자
리를 지고 궁궐에 나아가 상소하여 감
히 간하는데 근신近臣(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이 그 소문疏文을 차마 읽
기 어려워하였다. 이에 우탁이 큰소리
를 내어‘경卿이 근신이 되어 능히 잘
못된 것을 바로잡아 광구匡救(악을 바
루고 위태로움을 구제함)하지 못하여
악에 봉착한 것이 여기에 이르게 하였
으니, 경이 경의 죄를 아십니까’하고
꾸짖으니 좌우가 겁에 질려 떨고 임금
도 부끄러운 기색이 되었다.
그 벼슬이 성균관成均館의 좨주祭酒

에 이르러 늙음을 이유로 퇴관해서는
예안禮安에 낙향하니 충숙왕忠肅王이
그 충성과 의리를 가상嘉賞하여 거듭
불렀으나 일어나 나오지 않았다. 우탁
은 경전經傳과 사서史書에 박통하고
역易에 더욱 깊었는데 정전程傳(정이
程B의 주해가 딸린 역경易經)이 처음
들어와 능히 이를 아는 자가 없었다.
우탁이 문을 닫고 들어앉아 참구參究
하여 의리의 학문이 더욱 밝게 되었고
지정至正(원元 순제順帝) 정해丁亥
( 1 3 4 7 )에 졸하니 나이 8 1세였다.
우탁禹倬은 본관이 단양丹陽이고 자

는 천장天章ㆍ탁보倬甫 또는 탁부倬夫,
호는 백운白雲ㆍ단암丹巖인데 세상에
서 그가 주역周易을 동방에 도입했다
하여 역동선생易東先生이라 불렀다. 원

종 4년, 1263년에 나서 충렬왕 4년,
1 2 7 8년에 1 6세로 향공진사鄕貢進士가
되고 과거에 올라 영해寧海의 사록司
錄이 되었다. 영해에는 이때 팔령八鈴
이라는 신을 모신 신사神社가 있어 백
성이 이를 신앙함에 몰입해 폐해가 컸
는데 우탁이 이를 요괴로 단정하고 철
폐하였다. 충선왕 즉위년, 1308년에 사
헌대司憲臺의 감찰규정이 되었는데 충
선왕이 궁궐에서 부왕의 후궁 숙창원
비淑昌院妃와 통간하는 일이 벌어지자
모두가 침묵했는데 우탁이 죽을 각오
로 흰옷에 자기 목을 칠 도끼를 들고
거적자리를 짊어진 채로 대궐에 들어
가 극간하였다. 곧 향리로 물러나 학문
에 정진하였으나 그 충의를 가상히 여
긴 충숙왕의 여러 차례 소명으로 다시
나와 성균관 좨주로 치사하였다. 치사
후 경상도 예안에 은거하며 후진 교육
에 전념했다. 당시 원나라를 통해 새로
운 유학 정주학程朱學이 수용되고 있
었는데 이를 깊이 연구해 후학에게 전
했다. 특히 정이程B가 주석한 주역의
정전程傳은 처음 들어와서 아는 이가
없었는데 폐문하고 연구하기 달포에
터득하여 가르쳤다. 경사經史에 통달하
고 역학易學에 깊어 복서卜筮가 맞지
않음이 없다고 전해졌다. 시호는 문희
文僖이고 시조 2수와 시 몇 편이 전하
고 있다.
제목 우탁감간禹倬敢諫은 우탁이 감

히 극간했다는 뜻이고 그 찬시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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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조년진계兆年進戒
고려 충숙왕忠肅王이 참소讒訴를 입

어 원元나라에 불려가 억류되어 있으
니 성산星山 이조년李兆年이 발분發憤
하여 원나라에 가서는 중서성中書省에
글을 올려 왕의 곧은 것을 소송訴訟하
였다. 이에 원나라 조정에서 이를 아름
답게 여겼다. 충혜왕忠惠王이 원나라에
들어가 숙위宿衛(궁궐에서 숙직하며
호위하는 일로 원제가 이같은 명목으
로 고려왕이나 태자를 측근에 데려다
유학시키며 억류하였다)를 하는데 자
못 삼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
조년이 경계의 진언을 하기를‘전하께
서 천자天子를 섬김에 마땅히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는 것과 같이 하셔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예도를 버리고 방
종하여 허물되기를 재촉하십니까. 좌우
에는 거의가 요행을 구하는 망령된 무
리이니 누구를 좇아 바른 말을 듣고 바
른 일을 보시겠습니까. 원컨대 행위를
고치고 스스로 칙려하시어 유학에 밝
은 선비를 가까이하소서’하니왕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여 창문을 넘어 도망
하였다.
뒤에 조적曹B의 난이 일어나니 백관

이 다 조적에게 부당附黨하였으나 이
조년이 의리로써 그 무리에 타일러 말
하니 듣는 자가 다 감격하였다. 왕이
간사한 소인을 가까이하고 충직한 신
하를 멀리하니 이조년이 사직하고 돌
아갈 것을 빌었는데 이때 왕은 송강松
崗(소나무 산언덕)에서 참새잡이를 하
고 있었다. 이에 이조년이 무릎을 꿇고
이뢰기를‘전하께서는 명이지시明夷之
時(어진 재상이 어두운 임금을 만나 불
행해지는 주역의 명이괘明夷卦와 같은
시기로서 현명한 신하가 임금을 버리
고 떠날 때)란 말을 잊으셨습니까. 지
금 악하고 젊은 무리가 전하의 위력을
빌어 부녀자를 겁략하고 재화를 빼앗
으니 백성은 그 생업을 즐기지 못하는
지라 신은 화가 조석으로 닥칠까 두렵
습니다. 그런데 이를 긍휼히 여기지 아
니하시고 자질구레한 오락을 즐기십니
까. 전하께서 노신老臣의 말씀을 들어
주시어 편의하되 요망한 무리를 멀리
하고 현량한 자를 써서 다시는 만유慢
遊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신이 비록
죽더라도 눈을 감겠습니다’하였다. 이
가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서 졸하니 문
렬공文烈公으로시호를 추증하였다.
충숙왕忠肅王은 고려 2 7대왕으로 충

렬왕 2 0년, 1294년에 충선왕忠宣王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의효宜孝,
이름은 만卍, 초명은 도燾, 몽고명은
아라눌특실리阿刺訥B失里이다. 어머니
는 몽고인 의비懿妃 야속진也速眞이고
비는 원의 영왕營王 애센티무르也先帖
木兒의 딸 복국장공주멱國長公主, 원의
위왕魏王 아목가阿木歌의 딸 조국장공
주曹國長公主, 몽고 경화공주慶華公主
및 남양부원군 홍규洪奎의 딸 덕비德
妃(명덕태후明德太后) 등 4인이다. 충
렬왕 2 5년, 1299년에 6세로 강릉군江陵
君이 되고 뒤에 강릉대군으로 올랐다.
부왕 충선왕을 따라 원에 갔다가 1 3 1 3
년에 2 0세로 전위받아 돌아와 연경궁延
慶宮에서 즉위했다. 이듬해 백이정白B
正이 원에서 주자학을 배워오자 첨의
평리僉議評理로 삼고 또한 민지閔漬ㆍ
권보權溥 등에게 태조 이래의 실록을
약찬略撰케 했다. 1315년에는 원의 강
요로 귀천의 복색을 정하고 동당시東
堂試를 응거시應擧試로 고치는 등으로
제도를 바꾸었다. 1316년에 상왕 충선
왕이 원의 심양왕瀋陽王 지위를 조카
호暠에게 넘겨주자 호가 원황실의 대
우를 받으며 고려의 왕위까지 넘보게
되어 관계가 복잡해졌다. 그러나 1 3 1 8
년에 제주의 민란을 진압하고 여러 제
도를 고쳐 민폐를 줄였으며 안향安珦
을 문묘文廟에 배향하는 등의 문치도
이루었다. 이때 심양왕 호가 왕위를 찬
탈하고자 원에 무고하여 충숙왕이 불
려가 5년 동안 숙위宿衛의 명목으로 억
류되었는데 심양왕은 차제에 고려의
국호를 폐하고 원에 편입시켜 다스려
줄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이에 충숙왕
은 정치에 싫증을 느끼고 심양왕에게
양위하려다 한종유韓宗愈 등의 반대로
취소하고 1 3 3 0년 세자 충혜왕忠惠王에
게 양위하고 원나라로 갔다. 그러나
1 3 3 2년 충혜왕이 황음무도荒淫無道하
여 정사를 돌보지 않아 원나라에서 폐
위시킴에 따라 복위하였다. 원의 세공
歲貢을 삭감하고 공녀貢女와 환관의
징발을 중지하도록 청하는 등 업적이
있었으며 성품이 엄숙하고 의지가 굳
으며 침착ㆍ총명하여 촉문屬文과 예서
隷書에 능했으나, 심양왕과의 정권다툼
에 시달리고 5년 동안 원나라에 억류되
었다 환국해서는 국사에 염증을 느껴
조정신하를 자꾸 멀리하였다.
충혜왕忠惠王은 고려 2 8대왕으로 재

위는 폐위와 복위 기간을 합쳐 8년이고
충숙왕 2년, 1315년에 나서 1 3 4 4년에
3 0세로 승하했다. 충숙왕의 맏아들이고
이름은 정禎, 몽고 이름은 보탑실리普
榻失里, 어머니는 남양부원군南陽附院
君 홍규洪奎의 딸 명덕태후明德太后이
다. 비는 원의 관서왕關西王 초팔焦八
의 딸 덕녕공주德寧公主(충목왕忠穆王
의 생모), 찬성사 윤계종尹繼宗의 딸
희비禧妃, 평리 홍탁洪鐸의 딸 화비和
妃, 상인 임신林信의 딸 은천옹주銀川
翁主이다. 1328년 세자로 원나라에 갔
다가 1 3 3 0년 부왕의 전위로 즉위하였
다. 1332년 부왕 충숙왕이 복위하므로
다시 원나라로 갔다가 1 3 3 9년 부왕이
승하하여, 심양왕 호暠를 세우려는 조
적曹B 등의 반란이 실패하여 복위해
돌아왔다. 본성이 호협방탕하여 주색과
사냥을 일삼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
며 후궁만도 1 0 0여명에 달했다. 기거주
起居注 이담李湛과 전군부판서 이조년
의 충간에도 방탕한 습성을 버리지 못
해 유신들과 반목이 심했다. 관제를 개
혁하고 통화通貨를 고치기도 했으며
원나라에 쌍성雙城 등지에 유입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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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註解의완역판
原文띄어쓰기新조판에인명·지명·사물 색인

응 제 시 집 주

《陽村會報》에 9 5년부터9 8년까지 4년에 걸쳐 연재한 노작의 역주문을모아 다시교열 •수정
하고, 완전히 띄어쓰기를 하여새롭게조판한 원문과 인명•지명 및 사물색인을 추가하여 한
권의책으로만들었습니다.
應制詩란 옛날중국 황제의 명에응하여 지은 시란뜻이며 조선 개국초에 撰表사건으로 큰 문
제가발생하여 국가가위기에 처했을 때 陽村이明에 사신으로 가 太祖朱元璋을 전대하여 이
를 해결하고 시문을 주고받음으로써 老實秀才라는칭상까지 받았는데 이 시집에는양촌이명
태조에게 지어올린 2 4수의 시와황제가직접지어 양촌에게 준 3수의 시 및 중국문인들의 응
제시와 序跋文 등이 실리고 거기에 양촌의 손자所閑堂 權擥의방대한 분량의 해석과 集註가
첨가되어 한권의 책을이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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